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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21(월)�신명기� 9-11장� �하늘을�바라봐야�하는�땅

모세는� <그날의�이야기>를�꺼냅니다.

엄청났던�반역의�날,�금송아지�사건입니다(출32장).

백성들은�이�사건을�단편적으로�알았을�것입니다.

그러나�모세가�전말,�특히�하나님의�반응을�소상히�회고했을�때,

백성들은�당시의�서늘함을�온몸으로�느꼈을�것입니다.

하나님의�명령은�애써�기억하고�반복해야�하지만,

불순종은�별다른�훈련�없이도�자연스럽고�능숙합니다.

이스라엘은�한결같이�목이�곧은�백성이었습니다(9:7,24, 10:16).

새�세대�역시�땅을�얻으면�자기�공이라�여길�것입니다(9:4-6).

이스라엘이�가나안�땅을�차지하게�되는�것은

그들이�공의로워서가�아니라,�가나안이�악하여�추방되는�것입니다.

이스라엘의�병력�때문이�아니라�하나님이�싸우시기�때문입니다(9:3-4, 11:1-7).

하나님의�인내와�모세의�헌신적인�중보가�없었다면�

이스라엘은�이미�흔적도�없이�사라졌을�것입니다(9:9,13,18, 10:10).

가나안은� <하늘을�바라봐야�하는�땅*최호균,2020나무생각>입니다.

이후에도�하나님이�말씀하신�바를�새기고�곱씹으며,�

삶의�지침과�방향으로�삼아야�삶을�감당할�수�있습니다.

우상으로�자신의�욕망을�추구하며�정하신�순리를�거스르게�되면

이스라엘은�아름다운�땅에서�속히�멸망할�것입니다(11:16-17).

하나님의�눈은�연초부터�연말까지�그�땅�위에�있을�것입니다.

하나님은�의무와�형식이�아니라�마음을�원하십니다(10:12-13, 11:1,13,22).  

명령의�행간에�담긴�하나님의�마음과�사랑을�읽으며

오늘도�함께�말씀을�통독하겠습니다.

나의�눈(마음)은�늘�하늘을�바라보고�있습니까?

❶ 가나안�땅과�우상에�눈과�마음을�빼앗기지�않았습니까?
❷ 나는�명령을�지키려�애씁니까,�불순종에�능숙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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